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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제목
	용병과 관련 행위자의 약탈적 충원을 포함한 모집
(Recruitment, including predatory recruitment, of mercenaries and mercenary-related actors)

	제출자
	인권을 침해하고 주민의 자결권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용병 실무그룹

	배경
	인권위원회(인권이사회 전신) 결의 20005/2에 따라 설립된 인권을 침해하고 주민의 자결권 행사를 저해하는 수단으로서 용병 사용에 관한 실무그룹의 임무를 인권이사회가 연장했고, 인권이사회 결의 51/13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임. 이 보고서는 인권이사회에 대한 이전 보고 이후 실무그룹의 활동을 다루며, 실무그룹이 용병 및 관련 행위자의 약탈적 충원을 포함한 모집 현상을 검토함

	내용
	국제법 체계는 용병 모집을 다루며, 경우에 따라 용병 모집 금지 및 이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함. 민간 군사 및 보안 업체가 수행하는 많은 활동은 기존 국제법 체계에서 용병 활동으로 간주될 수 없으나, 무력 분쟁 지역에서 군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와 계약을 맺는 맥락에서 해당 회사가 모집한 계약자는 용병 범주에 속할 수 있음. 최근에는 무력 분쟁에 대한 제3국의 개입이 증가하면서,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기타 취약성을 이용하고, 인신매매, 부채 속박 등 다양한 형태의 착취를 수반할 수 있는 약탈적 용병 모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 극심한 빈곤, 차별, 취업 기회, 교육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으로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불평등이 근본 원인 중 하나임. 이에 국제협약에 따라 용병과 용병의 모집·훈련·자금 조달 및 사용을 범죄화하는 법 제정 및 관련된 거버넌스 공백 해결, 적절한 감독 메커니즘 수립, 민간 군사 및 보안업체와 그 직원이 민·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, 해외에서 발생한 피해의 사법 및 구제 접근성 보장, 각국의 상호협력 등을 권고함



